
2월 쥬빌리 구역예배 (매일성경 그룹 큐티 2월 첫째주에서 발췌) 

일어나라! 

성경 본문: 마태복음 9:1-13 

찬양과 나눔 

•주 믿는 사람 일어나(찬송 357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 병자와 

죄인을 멀리했지만, 주님은 병자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병상에서 일으키시며, 죄인을 친히 찾아

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나눔 

1. 중풍병자는 그 누구보다 침상에서 일어나 걷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께 나아

왔고 자신이 누워 지내던 침상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1-13절). 

1) 중풍병자는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까(2절)?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시고 무서운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으며, 가다라라는 이방인 마을에서 귀신들을 내쫓으

셨다.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중풍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식(4:24; 8:6)을 듣고,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풍병

자는 움직일 수 없었기에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위해 그의 친구들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집 앞으로 왔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에 따르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내렸다(막 2:2-4). 침상을 메고 왔을 뿐 아니라 지붕을 뜯고 아래

로 내린 사람들의 수고와 도움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2) 중풍병자는 누구의 힘으로 침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까(6-7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다. 사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었다는 말, 중풍병자가 죄를 사함 받았

다는 말은 말뿐이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역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단지 병을 고

칠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

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즉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져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 올 때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 침상에 누인 채로 들려왔는데, 

갈 때는 그 침상을 들고 혼자 힘으로 가게 된 것이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

었고, 예수님의 권세(힘)로 침상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2.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마태는 세관에서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셨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눅 5:28)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9-13

절).  

1) 마태는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세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9절)?  

 가버나움에 위치한 세관은 헤롯 안티파스의 행정구역을 넘어온 재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하는 곳이었을 것

이다. 마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조세공무원이기보다 헤롯 안티파스 치하에서 관세를 담당했던 사람으

로 보인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자로, 부정한 자로 여겼기에 ‘죄인들’과 같이 취급했으며 

그들을 경멸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 자신의 팀에 합류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마태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누가복

음 5:28은 마태(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한다. 아마도 마태는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

고, 그렇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렸을 것이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세관에 앉아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르

기 위해 그는 세관에서 일어난 것이다.    



2)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 누구를 초대했습니까(10절)? 

누가복음 5:29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마태가 부유했으며, 그의 집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식사

는 동료 집단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다. 식사를 나누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었으

며, 어떤 사람이 그 집단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태는 그 잔치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세리와 죄

인들-을 초청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교제하기

에 부적절한 사람들로 간주되던 사람들로서 마태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 한 것이다.  

 

3)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까(12, 13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했다. 그들

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하지 말고 멀리해야 할 병든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들

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치료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호세아 6:6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긍휼(자비)이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고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부

정하고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의사이시며 구원자시다.  

 

나눔1   나는 언제,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 고마운 이들은 

누구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2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상에서 일어날 힘을, 세리 마태에게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를 주셨습

니다. 주님을 믿으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나를 죄의 자리에 주저앉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나눔3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온 것처럼, 마태는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 예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께 데리고 나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그들을 초대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기도 

삶 _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공동체 _ 우리 교회가 죄인을 불러 회복하시고 제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게 하소서.   

 


